
실리콘 웨이퍼 국산화 활발
자급도 28% 확대 전망 … 주요 원자재는 수입 여전

반도체의 핵심재료인 실리콘 웨이퍼의 국산자급화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9 2년기준 실리콘 웨이퍼의 국내 수요는 1억6 3 0 0만달러를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4 0 0만달러를 국내에

서 공급하여 2 4 %의 자급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.

이러한 자급도는 9 1년의 실리콘 웨이퍼 국내 자급도 1 7 . 5 %에 비해 2 7 %정도 증가한 기록인데 9 3년

에는 2 8 %의 자급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실리콘 웨이퍼의 국내 시장점유 현황을 보면 수입품 7 5 %중 M E M C가 4 0 %를 차지하고 있고 S i n e t s u

30%, Wacker 5% 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인 실트론이 2 5 %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

다.

그밖에 최근 생산을 개시한 포스코휼스는 MEMC(40%), 삼성전자(20%), 포항제철(40%) 등이합작

한 회사로 6〃, 8〃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고 있는데 생산능력은 연간 6 6 M S I로 알려졌다.

동양전자금속은 일본의 N a g a n o와 합작한 기업으로 O E M방식 생산을 계약했으나 일본 내수시장 불

황과 자금사정의 악화로 공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실리콘 웨이퍼는 삼성전자에서 50% 정도를 소비하고 있고 금성사와 현대전자에서 각각 20%, 그밖

에 한국전자, 대우통신, 기타기업에서 10% 정도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각사의 제품공급처를 보면 금성사의 경우 실트론 제품을 공급받고 있고 삼성전자는 M E M C ,

Sinetsu, Wacker, 현대전자는실트론, MEMC, 신에츠 등에서 각각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9 3년 상반기에는 삼성전자에 8〃실리콘 웨이퍼를 공급한 W a c k e r의 M / S가 조금 늘어났고 신에츠는

삼성전자의 신제품에 대한 웨이퍼 공급계획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다소 부진한 실적을 보였던 것으

로 나타났다.

한편 실리콘 웨이퍼의 주요 원자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일본이 약 6 0 %를 차지하고

있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.

실리콘 웨이퍼는 반도체생산에 소요되는 모든 공정재료의 6 0 %를 차지하고 있는데, 세계시장 규모는

2 2억1 5 0 0만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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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실리콘 웨이퍼 수급 추이 (단위 : 100만달러, %)

구 분 1990 1 9 9 1 1992 1 9 9 3

내 수

수 출

계

생 산

수 입

계

자 급 도

수

요

공

급

1 5 3 1 5 4 1 6 3 1 9 3

0 . 7 3 . 2 3 . 5 5

1 5 3 . 7 1 5 7 . 2 1 6 6 . 5 1 9 8

2 4 2 7 . 5 4 3 5 9

1 3 0 1 3 0 1 3 3 1 4 4

1 5 4 1 5 7 . 5 1 7 6 2 0 3

1 5 . 6 1 7 . 5 2 4 2 8


